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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지역, 파종기별 흰찰쌀보리의 월동 후 주요 생육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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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세계 4대 주요 곡물 중 하나인 보리는 우리나라에서 밥, 차, 엿기름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고, 각종 영양소, 기능성 

성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각광받고 있는 식품재료이다. 대표적인 찰쌀보리 품종인 흰찰쌀보리(이리 28호)는 파성Ⅰ
에 해당하는 조숙, 단간, 다수성으로 충남(대전) 이남의 전작 및 답리작 재배에 적응하며 쌀보리 중 취반 특성이 우수한 편에 

속한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흰찰쌀보리 재배 지역별 파종 적기, 한계기 및 생육, 수량 특성 등도 점점 변화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시험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흰찰쌀보리의 재배 지역, 파종기에 따른 월동 후 생육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적정 

파종기를 구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2018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진주, 예산, 대구, 순천 등 4개소에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파종기는 10월 15일
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7처리를 두었다. 조사일자는 2019년 3월 15일이며, 주요 조사 항목은 시험기간, 지역별 

기상요소(평균기온, 강수량 등), 처리별 생육 특성(초장, 단위면적당 경수, 주당 건물중, 유수분화정도 등)이다. 시험기간 중 

기상요소는 시험 포장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청 자료를 인용하였다. 처리별 생육 특성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

석기준에 의거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시험 지역의 위도는 예산(36.7°N), 대구(35.9°N), 진주(35.2°N), 순천(34.9°N)의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 기상은 위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남부지역인 대구, 진주, 순천에 비해 중부지역인 예산의 평균 기온이 다소 낮았다. 이에 따라 지역 간 생육 

정도(10월 15일 ~ 11월 15일 파종 처리구 평균값)를 비교해보면 초장은 순천이 30.2cm로 가장 길었으며, 예산이 8.6cm로 가

장 짧았고, m2당 경수는 진주가 1,713매로 가장 많았고, 예산이 139매로 가장 적었으며, 포기당 건물중은 순천이 1.6g으로 가

장 높았고 예산이 0.05g으로 가장 낮았다. 유수분화정도 또한 순천이 10.0으로 가장 높았고 예산이 6.6으로 가장 낮아 생육 및 

유수분화 모두 시험 지역의 위도가 낮을수록 촉진되었고, 높을수록 지연되었다. 특히 시험 지역 중 가장 위도가 높은 예산에서

는 11월 25일 이후 파종 시 거의 모든 식물체가 고사하여 생육 및 유수분화정도의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지역별 파종기에 따른 

생육을 비교하면 초장, 건물중, 유수분화정도는 파종기가 빠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단위면적당 경수는 시험 지역 

중 비교적 남쪽에 위치한 순천, 진주, 대구의 경우 12월 5일 ~ 12월 15일까지 파종하여도 10월 15일, 10월 25일 파종 처리구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으나, 예산의 경우 파종기가 지연될수록 단위면적당 경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향후 출수 후 생육 

특성, 수량 등을 조사하여 지역별 파종 적기 및 한계기를 구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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